
성당에 가면 우리는 성모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

상과 성화를 볼 수 있으며 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

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. 한

편 개신교 신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은 그런 우리

의 모습을 보고서 우상을 숭배한다고 말하며 비판의 목

소리를 내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

요? 성상과 성화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은 과연 우상숭

배일까요?

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

과 가르침을 떠올리고, 부모님이 늘 나를 지켜주고 계심

을 느낄 수 있듯이 성상과 성화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

내 주는 훌륭한 표지가 됩니다. 부모님의 사진이 부모님 

자체가 되지 않듯이 성상과 성화 자체가 실재는 아닙니

다. 다만 부모님의 사진이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듯 성상

과 성화는 실재를 보여주는 표징으로써 우리에게 하느님

의 모습을 전해주게 됩니다.

위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교회는 초세기부터 

예수님이나 성인들의 모습과 행적을 담은 성상과 성화를 

만들었고, 그것들을 기도와 복음선포의 도구로 삼았습니

다.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상과 성

화를 통해 그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를 흠숭하고 

성인들을 공경하는 것이지 성상과 성화 자체를 흠숭의 

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트리엔트 

공의회는 “그리스도와 동정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성

화상을 특히 성당 안에 모셔 두고 이에 맞갖은 존경과 공

경을 드려야 한다. 그러나 이는 이것 자체에 어떤 신성이 

있다거나 덕이 있다고 믿어서 예배하거나 기도를 드리거

나 또는 옛 이교도들이 하듯 우상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 

아니다. 다만 이것을 공경함은 이것들이 표상하고 있는 

근본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”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

습니다. 

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상과 성화를 대하는 우

리의 태도와 자세는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성상

과 성화 앞에서 하느님을 묵상하고 성인들의 삶과 믿음

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계시나요? 혹시 성상과 성화를 집

에, 기도상 위에 하나의 장식처럼 비치해놓은 채, 마치 

하나의 부적과 같이 여기며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시지

는 않으신가요?

조용히 침묵 가운데 성상과 성화를 바라보며 기도하

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눈으로 바라보고, 

머리로 성상과 성화가 전해주는 장면을 그려보며, 마음

으로 그 장면을 묵상할 때 우리는 더 깊이, 더 생생하게 

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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